
에스코넥·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  

위험의 외주화.이주화를 해결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2024년 6월 24일,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친 중대재해 참사다. 법원은 즉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아리셀 공장은 불법파견으로 실체 없는 업체를 낀 불법고용이 난무하는 현장이었다. 폭발

의 위험이 있는 리튬전지를 다루는 공장임에도 사업주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

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고향 땅을 두고 떠나 온 이주노동자다. 위험한 업무에 아무런 보호조치도 

받지 못한 이들의 참상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100여명의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3년간 4건의 

배터리 폭발 화재가 발생했지만, 방치된 위험 속에서 일해야 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우리 사회 뿌리박힌 이주노동자 중간착취와 불법파견 문제를 드러

내고 있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죽음이 언제든 자본과 권력에 의해 감춰지고 축소되리란 

진실을 보이고 있다. 

언론 앞에선 거짓 사과를 일삼고, 정부의 무대책에 숨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를 반드

시 처벌해야 한다. 법을 외면하는 정부, 유가족에게 수사 상황을 숨기는 정부, 실효성 없는 

면피성 대책만 내놓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심판해야 한다. 

이번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를 지금 당장 구속하라.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영면을 위하여 이번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유족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

련하라

민주노총은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또

한, 모든 현장에 노동안전과 생명존중의 가치가 온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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